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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목적 : 노화 과정에 따른 속담 이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속담 
이해력 과제 제작 후 평가척도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방법 : 만 65세 이상 정상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방식을 통한 속담 이해력 과제를 실시하였
다. 3점 및 5점 척도의 점수 산정 방식을 설계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두 
척도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하여 최종 문항과 평가척도를 선정하였고, 이 척도상 수행력과 
집행기능 간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 : 첫째, 3점 척도보다 5점 척도에서의 문항변별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었고, 최종 10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둘째, 속담 이해력은 70∼84세 집단이 65∼69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고, 
교육년수가 10년 이상인 집단이 9년 이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셋째, 속담 
이해력 과제의 수행력은 집행기능 과제의 반응시간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결론 : 속담 이해력은 일반적인 뇌기능인 좌반구와 우반구의 반구 특성에만 기인하지 않고 일반 노인 
내에서도 노화과정에 따른 뇌기능의 저하를 변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제이며, 평가 척도의 점수 
범위가 높을수록 그 차이를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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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용적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며 뇌부위 중 전두엽은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한다(Kim & Kim, 2015). 그 결과 집행기능
과 다른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추론력, 문제해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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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 언어 등 언어 처리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Lee, 2013). 

이러한 인간의 노화는 특히 추론 및 회상하기, 구어·
비구어적인 메시지 산출에 영향을 미치며(Federmeier, 
Mai, & Kutas, 2005), 은유, 모순, 속담, 반어, 역설, 관용
구 등 비유 언어를 해석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Kircher, Leube, Erb, Grodd, & 
Rapp, 2007). 비유 언어의 하위 범주인 속담은 간결하
고 구체적인 구절의 형태를 띠지만 담화에서의 깊고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
화와 비유 언어 처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왔다(Delis, Kaplan, & Kramer, 2001; Gorham, 
1956). 

전두․측두 및 전두 피질하 영역은 속담 해석 시 
관여하는 부분이며, 추상적인 의미 해석 기능을 담당
한다(Lauro, Tettamanti, Cappa, & Papagno, 2008). 
노인들은 속담을 비유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사실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데, 이는 전전두엽
(Prefrontal)의 수행기능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이다(Albert, Wolfe, & Lafleche, 1990; 
Uekermann, Thoma, & Daum, 2008). 속담의 이러한 
특성과 특정 뇌영역 기능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속담
은 여러 장애군의 언어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어 왔으
며(Oh, 2001), 그중에서도 Gorham Proverb Test 
(Gorham, 1956)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속담 검사 도구
로써 장애진단, 발달 평가, 인지검사와 더불어 치매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속담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체성과 
친숙성을 들 수 있다(Park & Lim, 2011). 친숙성이란, 
속담에 대한 노출 빈도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짐을 말
하는 것으로(Nippold & Haq, 1996), 속담 내용이 친숙
하지 않으면 정상인들도 오반응이나 무반응을 보일 
수 있다(Woo, Kim, & Kim, 2015). 구체성이란 속담에 
포함된 단어, 특히 주요 명사가 구체적인가, 추상적인
가에 따라 구분되는 지표이다(Park & Lim, 2011). 정
상 성인과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구체적인 속담이 추상적인 속담보다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Brundage & Brookshire, 1995), 
추상적인 속담과 구체적인 속담을 분류하여 명사 낱말 
지식과 속담 이해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
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Nippold, Allen, & 
Kirsch, 2000). 이는 ‘메타의미가설(Meta-semantic 
hypothesis)’로 설명할 수 있는데, 속담에 포함된 명사
를 분석하는 것이 속담 이해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으
며, 이때 단어의 심상(Imagery)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다(Nippold & Haq, 1996).

이 밖에도 속담 이해를 평가하는 방식이 속담 이해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Nippold, Martin, 
& Erskin, 1988). 속담 이해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과제와 선택형 과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
로 선택형 과제를 통해 능력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Abrahamsen과 Burke-Williams(2004)는 설명하기 방
식보다 선택형 과제로 실시할 경우 문자적 해석 오답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으며, 정확한 답을 모르더라도 정답
을 맞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명하기 과제로 
속담 이해력을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Nippold, Uhden, & Schwarz, 1997).

속담 이해 과제에서 설명하기 방식을 통한 평가 점수 
산정 방식은 리커트 척도로 최소 2점에서 최대 7점 범
주를 사용하였다. 속담 설명하기 과제의 채점척도를 기
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점 척도를 적용한 연구자
들은 피험자의 추상적/비추상적 의미 사용 여부
(Winner & Gardner, 1977)나 설명한 내용의 명확성에 
대한 동의 여부(Papagno & Caporali, 2007)에 따라 평
가하였다. 3~4점 척도를 적용한 연구자들은 문맥 재배
치 여부, 문자 그대로의 해석, 의미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 등의 여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분배하였다(Chan 
& Marinellie, 2008; Gorham, 1956; Thoma et al., 
2009). 5점 이상의 척도를 적용한 연구자들은 2점 척도
와 3~4점 척도에서의 분류 근거를 모두 통합하여 점수 
체계를 더욱 상세화하였다(Barth & Kufferle, 2001; 
Chapman et al., 1997). 상기 언급한 분류방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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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n=30)

70~74
(n=14)

75~79
(n=15)

80~84
(n=11)

Age 66.60(1.22) 72.50(1.09) 76.27(1.28) 82.09(1.44)
Education level 10.53(3.04) 10.71(1.54) 9.93(3.53) 9.27(3.13)

K-MOCA 26.23(0.93) 25.93(0.99) 25.13(1.06) 25.27(1.27)
SGDS 2.10(0.80) 2.29(0.72) 2.40(0.50) 2.36(0.50)

K-MOCA=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SGDS=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하여 연구자들마다 다소 상이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추상성과 의미성이라는 두 가지 요
소를 결합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척도의 기준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속담 
이해력을 객관적으로 점수화하여 직접 비교하는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상 또는 경계선 인지범
주에 속한 노인들의 병리적인 과정을 구분하기 위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Park & Kim, 2019), 특히 
간편한 언어과제를 통해 노화과정에서의 전두엽 기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때 속담 이해 과제는 일반노인과 신경언어 장애군을 
대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노화 과정에 따른 속담 
이해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정립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용 
속담이해력 과제를 제작하고, 3점 및 5점 척도의 점수 
산정 방식을 설계한 후, 두 가지 방법으로 각각 분석하
여 비교하였다. 두 척도에 따른 난이도와 변별도를 산출
하여 최종 문항과 평가척도를 선정하였고, 척도상 수행
력과 집행기능 간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건강선별설문지(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를 실시하여, 뇌
손상이나 정신적 질환 및 말-언어장애 병력이 없으며, 
청․시각적 문제가 없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국
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 Kang, Park, Yu, & Lee, 2009)
를 실시하여, 정상 규준에 속하는 대상자로 선정하였으
며,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 Kee, 1996)를 실시하여, 우울
감이 없는 노인들로 선정하였다.

한국판 노인용 기호 잇기 검사(B)(Korean-Trail 
Making Test for the Elderly: K-TMT-e; Yi, Kang, Na, 
Chin, & Lee, 2007)를 실시하여 전두엽 집행기능을 평
가하였으며, 노화로 인한 속담이해력과 집행기능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네 집단의 연령, 교육년수, 
K-MOCA와 SGDS 점수에 대한 대상자 정보는 Table 
1과 같다.

2. 연구 절차

1) 속담 이해 과제 예비문항 선정
속담 이해력 과제 수행에는 친숙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Park, 2012). 따라서, 친숙
도 조사를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속담과 
초등학생용 속담 관련 도서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속담 중 구체적인 명사가 들어간 50개의 속담을 일차적
으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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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조사
50개의 속담 중 친숙한 속담 문항을 선별하기 위해서 

장년층(평균 연령=59.5세, 평균 교육년수=14년) 10명
을 대상으로 친숙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친숙도 조사는 5점 척도(1=전혀 들어보지 않았다; 2=
이전에 한두 번 정도 들어보았다; 3=이전에 가끔 들어
보았다; 4=이전에 여러 번 들어보았다; 5=이전에 자주 
들어보았다)로 평가하였다. 4~5점을 받은 속담은 친숙
한 속담으로, 1~2점을 받은 속담은 친숙하지 않은 속담
으로 분류하여 평균 3.5점 이상의 친숙도가 높은 속담
으로 선정하였다. 

위의 조사에서 속담의 뜻을 대상자가 생각하는대로 
말하게 하여 실제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연구자와 언어병리학 전공 석사 2인, 언어병리학 전공 
교수 1인과 함께 속담 문항 선정기준을 정리한 후, 본 
문항 30개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속담 문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진행 중 문항을 들은 후 20초 이상의 시간이 지났
는데도 반응이 없거나 ‘애매하다.’, ‘모르겠다.’라고 응답
한 경우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의미가 중복된 문
항들의 경우 친숙도가 더 낮은 문항부터 제외하였다. 
셋째, Papagno와 Caporali(2007)의 이분법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두 명의 평가자가 설명한 내용의 명확성
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채점하였다. 두 명의 평가자 
중 한 명만 동의 시 0점, 두 명의 평가자가 모두 동의 
시 1점을 부여한 후, 각 문항별로 오답률이 20% 이상인 
경우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50개의 속담 문항 중 20개의 문항이 제외되
고 30개의 본 문항이 선정되었다. 본 문항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3) 본 조사
친숙도 조사와 1차 예비조사를 거쳐 선별된 30개 본 

문항을 토대로 검사가 진행되었다. 한 개의 연습 문항을 
실시한 후 속담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연습 문항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검사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

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속담을 잘 듣고 이 속담
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라고 질문하였다. 만약 대상자
가 다시 한 번 더 들려줄 것을 요구 할 경우 1회 반복하
였으며,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20초가량 기다리다가 
반응이 없으면, 다음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연습 문제
를 포함한 검사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3. 자료 처리

1) 척도 기준
척도는 속담 이해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화가 가능하고 신뢰성이 높은 대표적인 측정 도구
로 간주된다(Allen, 1988). 속담 이해력 채점 기준은 추
상성과 의미성의 두 요소를 결합하여 점수를 산정하였
다. 속담 이해력의 평가 기준으로는 Gorham(1956)의 
3점 척도와, 세부적인 점수를 통해 체계적인 질적 평가
가 가능한 Barth와 Küfferle(2001)의 5점 척도를 근거
로 하여 두 개의 척도를 적용하였다.

3점 척도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0점=속담 내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 
속담 및 문맥 재배치 오류, 무응답 및 무관련 오류인 
경우; 1점=부분적인 의미, 포괄적인 의미인 경우; 2점=
정확한 설명으로 해석하였을 경우로 처리하였다. 총 
30개 본 문항의 총점은 최소 0~60점 만점으로 평가하
였다.

5점 척도의 평가 기준은, 0점=무응답이나 틀린 설명; 
1점=속담 내 단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의미로 적절
하지 않은 설명; 2점=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려 노력했
으나 불충분한 설명; 3점=추상적 의미를 설명하려 노력
했으나 완벽하지 않은 설명; 4점=정확한 설명으로 해석
하였을 경우로 처리하였다. 총 30개 본 문항의 총점은 
최소 0~12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자세한 채점기준
은 Appendix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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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문항 선별
본 문항 30개 중 난이도와 변별도 수치에 적합한 최

종 문항을 선별하고자 측정하였다. 문항 난이도는 총 
사례수를 N, 정답을 맞힌 대상자 수, 문항난이도 지수를 
P라고 하였을 때 ‘P=정답을 맞힌 대상자수/N’으로 계산
된다. 문항의 변별도는 상위집단에서의 정답자수를 
Ru, 하위집단의 정답자수를 Rl,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총 사례수를 f, 문항변별도 지수를 D라고 하였을 때 
‘D=(Ru-Rl)/f’로 계산된다(김명소 & 오동근, 2004). 이
에 난이도와 변별도 모두 최적의 값에 근접한 최종 10
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문항은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3) TMT 오류율 산정
TMT-B 오류율 산정은 ‘(오류횟수/총횟수)*100’으로 

계산하였다.

4) 신뢰도 검증
속담 이해 과제에 대한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은 본 

연구자 외 전문가 1인(언어치료 전공 석사 1인)이 20%
의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평가하였다. 1차 평가자 
간 신뢰도는 .72로 나타났으며, 이에 일치하지 않는 내
용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 후 처리기준을 맞춰 재평가함
으로써 .90까지 나타났다. 재검사 신뢰도는 20%인 동일
한 대상에게 2주 후에 1차 검사와의 신뢰도를 측정하였
으며, 그 결과 .94로 나타났다.

5) 통계 처리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5.0 
version(IBM Korea, Korea)을 사용하였다. 5세 단위로 
구분한 네 개의 연령군(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과 네 개의 교육 년수(6년, 9년, 12년, 16년)에 
따른 속담 이해 과제 수행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군
은 65~69세와 70~84세 두 군으로 묶이는 양상을 보였
다. 교육년수는 9년 이하와 10년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

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재그룹화하여 나누어진 
두 집단으로 연령 및 교육 년수에 따른 속담 이해 과제 
수행력을 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
을 실시하였다. 속담 이해 과제 수행력과 집행기능 검
사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을 실시하였다. 속담 이해 과제 수행력에 대한 검사-재
검사 신뢰도는 급관 내 상관계수 ICC(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자간 신
뢰도는 Cohen’s kappa 계수로 평가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두 점수 척도 간 문항별 난이도 및 변별도

P값과 D값이 모두 최적의 값에 근접한 문항 10개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3점 척도와 5점 척도 중 5점 척도
의 문항 변별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산출되었으며, 
5점 척도를 최종 척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나타
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 연령 및 교육년수에 따른 속담 이해력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연령 및 교육년수에 따른 속담 
이해력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이며, 연
령 및 교육년수에 따른 속담 이해력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속담 이해력에서 연령과(F=30.03, 
p<.001) 교육년수의 주효과는(F=11.28, p<.001) 유의하
였으나, 연령과 교육년수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02, p>.05).

3. 속담 이해력과 집행기능 검사 간의 상관관계

속담 이해력과 TMT-B 수행시간은 부적(-) 상관을 보
였고(r=-.40, p<.01), 속담 이해 과제 수행력과 TMT-B 
오류율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30  Therapeutic Science for Rehabilitation Vol. 10. No. 4. 2021.

3 point rating 5 point rating

No. Proverb contents (P) (D) (P) (D)

1 A little goes a long way. 0.57 0.07 0.57 0.11

2 Trust makes way for treachery. 0.56 0.15 0.56 0.16 

3 A mother with a large brood never has a peaceful day. 0.54 0.07 0.54 0.11 

4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is carried to the grave. 0.52 0.12 0.52 0.14 

5 The unexpected always happens. 0.50 0.11 0.50 0.13 

6 Genius displays itself even in childhood. 0.47 0.10 0.47 0.13 

7 One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0.45 0.12 0.45 0.14 

8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0.45 0.13 0.45 0.13 

9 As one sows, so shall he reap. 0.44 0.12 0.44 0.14 

10 A stitch in time saves nine.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0.42 0.05 0.42 0.11 

D=item discrimination; P=item difficulty

Table 2. Indices of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on of Two Score Scales

Age 
Level of education

≤ 9 (yr) > 9 (yr)

65-69 (yr)
n=15 n=15

33.40 (3.20) 36.60 (4.29)

70-84 (yr)
n=19 n=21

27.79 (3.88) 31.29 (4.74)

Score of proverb comprehension tasks: 0 to 40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Performance of Proverb Comprehension Tasks According to Ages
             and Years of Education

Variable Sum Sq Df Mean Sq F(p)

Age 510.95 1 510.95 30.03***

Education level 191.96 1 191.96 11.28***

Age * Education level .37 1 .37 .02

Error 1122.64 66 17.01
*p<.05, **p<.01, ***p<.001

Table 4. ANOVA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Proverb Comprehension Tasks According to Ages and 
             Years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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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rb comprehension tasks

TMT-B (sec) -.40**

TMT-B error (%) -.01
*p<.05, **p<.01, ***p<.001; TMT=Trail Making Test

Table 5. Correlation Between the Performance of 
             Proverb Comprehension Tasks, the 
             Performance Time on TMT-B, and Its 
             Errors 

r=-.01, p>.05). 이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Ⅳ. 고 찰

전두엽 집행기능과 인지기능 저하를 살펴보기 위해 
속담 이해력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속담 
이해력을 객관화시켜 평가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속담 이해
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 기준을 확립하여 
향후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 기능의 저하를 간단
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제를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노화 과정에서 함축적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억제할 수 있는 속담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3점 척도보다는 5점 척도와 같이 
점수 폭이 넓은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변별도가 높다. 
그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방식을 적용하여 속
담 이해 능력을 파악한 연구들에서는 2~7점까지 다양
한 척도 범위를 구성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왔다. 척도 
범위와 관련하여 Gorham(1956)은 넓은 척도 범위는 
응답에 대한 세밀한 변별이 어려워 3점 척도가 더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Allen(1988)은 세
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5점 척도의 사용이 정상과 
인지장애군의 개인화된 반응 변별에 더 유용하고 질적 
평가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척도 기준이라고 언급하기

도 하여 사실상 여러 의견이 양립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채점 척도를 각각 적용해 본 결과, 노인의 다양
한 이해 반응을 구간이 좁은 틀 내에서 평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다소 존재하였다. 따라서 5점 척도로 척도 
폭을 넓히는 것이 구간 오답의 변별을 긍정적인 형태
로 보완할 수 있었고 더욱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
였다.

인지장애 노인군을 대상으로 속담 이해 과제를 적용
한 연구에서는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
매군, 정상과 기억성 경도인지장애군 간의 속담 이해 
능력의 차이가 5점 척도를 통해 유의하게 나타나며 집
행기능과의 상관성도 파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Leontieva, Carey, Meszaros, & Batki, 2019; Woo et 
al., 2015). 따라서 정상 노인군을 대상으로 속담 이해 
과제를 적용한 본 연구를 통해 5점 척도의 평정 방식이 
정상노인과 신경장애 환자군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적
합한 평가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반 노인군 내에서 속담 이해 능력은 연령과 
교육년수의 영향을 받는다. 정상 노화 과정에서의 자연
스러운 인지능력의 감퇴는 언어이해능력이나 문맥을 
파악하는 추론능력, 그리고 문자적 의미 그대로를 억제
할 수 있는 능력의 감퇴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를 통해 속담 이해 능력은 70세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년수가 9
년 미만인 집단은 그 이상인 집단에 비해 더욱 낮은 
이해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해 전두엽 기능이 가장 먼저 퇴화하면서
(Haug & Eggers, 1991), 비유적 언어의 처리를 관장하
는 전두․측두엽 및 전두 피질 회로가 손상된다
(Tisserand & Jolles, 2003). 이로 인해 집행기능이 저하
되면서 70세 이후부터는 정보처리 속도가 저하되고 작
업기억 기능이 감퇴되면서 속담을 이해하고 유추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진다(Waters & 
Caplan, 2005). 이것은 70대부터 속담 이해 능력이 유
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한 Nippold 등(1997)의 연구와 
그 흐름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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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년수는 성인 자발화 분석 결과나 여러 신경심리
검사 수행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데, 
성인의 언어능력은 교육년수 8년을 기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Brucki & 
Rocha, 2004). 높은 교육수준은 설명하기 과제 시 문장
구성력과 효율적인 정보전달능력을 향상시키며(Ardila 
& Rosselli, 1996), 내재된 의미지식에 여러 개념적 사고
로 접근하여 인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다. 따라서 속담의 이면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를 자세하
게 언급하는데 교육년수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결론
적으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함축적인 측면이 두
드러지는 비유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감소
할 수 있으며, 이는 증가된 연령과 낮은 교육년수가 유
효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속담 이해 과제 수행력은 집행기능 반응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문자적인 의미를 억제
하고 상위언어기능을 통해 함축적 의미를 유추해내며,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집행기능을 본 연구에
서 구축한 속담 이해 과제를 통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한 TMT-B는 인지적 유연성을 민감하게 측정하며, 
상위의 인지기능과 전두엽 기능 장애를 탐지하는데 유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Moms et al., 1989). 본 연구 
결과 속담 이해 과제 수행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서 
반응시간이 증가한 것은 집행기능이라고 하는 신경심
리학적 기능적 독립성 영역을(Ahmed & Miller, 2015) 
속담 해석 과제만을 통해서도 측정해낼 수 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본다면, 일반 노인들도 노화과
정에서 내포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
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연령과 교육년수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뇌기능인 좌우반
구의 반구 특성에만 기인하지 않고(Ryu, Park, Kang, 
Kim, & Han, 2010) 일반 노인 내에서도 전두엽 집행기
능의 저하를 조기에 예측하는데(Ashendorf et al., 
2008) 유용한 과제로써 속담 이해 과제가 활발히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Ⅴ. 결 론

노화 과정에서의 전두엽 집행기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속담 이해력 과제를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평가척도별 차이
를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속담 이해 과제는 일반 노
인 내에서도 노화과정에 따른 뇌기능의 저하를 변별적
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과제이며, 평가 척도의 점수 범위
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를 더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임상 연구에서 노화에 따른 전두엽 집행기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병리적 
노인과의 감별 진단 도구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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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Method
of Comprehension Task in Proverbs for the Elderly

Lee, Young-Min*, M.S., S.P., Kim, Jung-Wan**, Ph.D., S.P.
*Dept. of Speech & 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Daegu University, Master
**Dept. of Speech Pathology, Daegu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n analytic methodology that can objectively evaluate the 
proverb comprehension levels that vary based on the aging process.

Method : This study recruited 70 normal elderly aged ≥ 65 years and performed proverb 
comprehension tasks using an explanation method. A scoring estimation method was designed 
on 3 and 5-point scales. The difficulty and discrimination level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two scales, thereby selecting the final questions and evaluation scale.

Results : First, the item discrimination index on the 5-point scale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n the 3-point scale, and 10 items were finally selected. Second, in terms of proverb comprehension 
ability, the elderly group aged 70 ~ 84 years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formance than those 
aged 65 ~ 69 years. Additionally, subjects with ≥ 10 years of educ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performance than those with 9 ≤ years of education. Third, the performance of the proverbs 
comprehension task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reaction time of the executive function task.

Conclusion : Proverb comprehension is a task that can distinctively show a deterioration of brain 
functions in line with the aging process even among the normal elderly group and therefore, 
can estimate the difference more effectively with an increase in the score of the evaluation scale.

Keywords : Ability in proverb comprehension, Elderly, Executive function, Scorin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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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overb contents

1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

2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3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4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5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6 가는 토기 잡으려다 잡은 토끼 놓친다.

7 작은 고추가 더 맵다.

8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9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듣지 않는다.

10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11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12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13 우물 안 개구리

14 독 안에 든 쥐

15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16 목 마른 놈이 우물 판다.

17 티끌모아 태산

18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

19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20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21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22 누워서 침 뱉기

23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24 마른하늘에 날 벼락

25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26 병 주고 약 준다.

27 간에 기별도 안 간다.

28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29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30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Appendix 1. Scoring Criteria for the Proverbs Comprehens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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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 평가 기준

0점: 무응답이나 틀린 설명

1점: 속담 내 단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

2점: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불충분한 설명

3점: 추상적 의미를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완벽하지 않은 설명

4점: 정확한 설명

속담 
작은 고추가 더 맵다.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오히려 단단하고 재주가 뛰어나다.

점수 근거 응답의 예

4 정확한 설명

- 작은 사람이 더 단단하고 강하다.
- 작은 사람이 단단하고 더 용기 있다.
- 작은 사람이 더 야무지고 일 처리를 잘한다.
- 사람이 등치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작은 사람도 여물게 다한다.
- 사람이 키 크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다 키 작아도 머리가 좋고 훌륭하다.
- 키가 적고 배움이 적어도 어느 한 분야에서는 일인자가 될 수 있다.

3
추상적 의미를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완벽하지 않은 설명

- 작은 사람이 당차다.
- 작은 사람도 크게 쓰일 수 있다.
- 작은 사람이 강하고 아집이 세다.
- 작아도 야무지다.
- 크기 보고 이야기 하지 말아라 크기 관계없이 작다고 깔보지 말아라.

2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불충분한 설명

- 작아도 힘이 세다.
- 작을수록 똑똑하다.
- 작다고 얕보지 말아라.
- 그만큼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 적은 사람이 맵다, 사람은 적은 사람이 더 독해
- 조그마한 사람이 더 독하다.
- 적게 보이지만 쓰임새도 있고 활용도도 있다.

1
속담 내 단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

- 작아도 할 것은 다 한다.
- 사람은 작게 생겼어도 하는 것은 잘한다.
- 큰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인내심이 강하다.

0 무응답이나 틀린 설명
- 작아도 못됐다.
- 내가 정신을 차리면 산다.
- 자그마하다고 까불면 안된다.

속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쓰는 말 

점수 근거 응답의 예

4 정확한 설명

-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한다.
- 아주 신뢰하고 믿었던 사림한테 배신당한다.
-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처리했는데 일이 꼬여버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3
추상적 의미를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완벽하지 않은 설명

- 믿고 돈을 빌려 줬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나한테 말을 한다.

2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려 노력했으나
불충분한 설명

- 친구 간에 믿었다가 발등 찍힌다.
- 너무 남을 믿지 말아라.
- 너무 믿지 말고 경계하라. 
-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알아서 잘해라.

1
속담 내 단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

- 믿었는데 맘대로 안된다.
- 믿고 있는 사람한테 값을 받는다.
- 믿지 말고 조심해라.

0 무응답이나 틀린 설명 - 정말로 친한 친구였지
- 믿고 이야기 했잖아.

Appendix 2. Scoring Criteria for the Proverbs Comprehension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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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은 고추가 더 맵다.

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3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4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5 마른하늘에 날 벼락

6 될성푸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7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냇물을 흐린다.

8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9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10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Appendix 3. Final Questions for Checking the Comprehension of Proverbs


